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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계속 교육은 새로운 지식체 습득, 원숙한 사람으로 지

속적인 성장, 전문직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의 효과적 이행 등

(Trevizan et al., 2010)의 긍정적 요인과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로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간호대상자의 요구충족을 위해서 대

학교육과정의 4년제 일원화로 인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계속 교육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

상자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간호사들이 지녀야할 전문직에 대한 신

념 및 태도, 과학적 지식은 간호사들의 전문적 소양을 이루는 기본

적 바탕이 되는 동시에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간호사의 오랜 숙원인 간호사 4년제 일원화가 

2011년 이루어지면서 3년제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 학사학위 취득

을 위한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

정, 전공심화과정, 방송통신대 과정과 같은 계속적인 학습과정 수

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의료정책의 변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강화

는 보건의료산업의 여러 직업 중에서도 간호전문직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쳐 많은 간호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

여 간호사의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힘든 근무조건

과 함께 학업의 병행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된다. 임상

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리더십 능력이 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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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강요구 인식, 비판적 사고능력,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아진(Oh, 

1999) 반면 스트레스 대처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Kim & Lee, 2010). 

또한 간호 학사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학습과정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유지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

말을 이용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간호사가 많아 과중한 업무와  함

께 학사과정 이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계속 

학습을 통한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반면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직장과 학업을 함께 병행함에 따른 직무스트레

스도 높아질 수도 있어 간호대상자에 대한 질적 간호와 병원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의 증가, 간호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의사와의 갈등, 타 의료직과 간호직과의 역

할모호와 갈등,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 

병원관리직과 행정이나 규칙과의 마찰, 물리적 환경요인,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을 들 수 있다(Herdis, Pall, & Alfons, 2006; Yoon, & Lee, 

2003).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사기, 

능률, 업무수행 등을 감소시킨다(Ko, Seo, & Park, 1996).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은 직무만족에 바탕을 이루며, 간호의 전문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자존감 및 자아개념의 향상을 도

모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Choi & Park, 2009), 학력, 경력, 직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이 증가한다(Song & Noh, 1996).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있는 정도 혹은 일체감을 느끼는 조직몰입

(Hwang, Park, Lee, & Lee, 2003)이 최근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직무만족

이 낮으면 조직몰입이 낮고, 연령, 근무경력, 교육정도와 관련이 있

어(Kim, Ji, Ryu, & Jeon, 2005) 나이가 많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

다(Koh, 2004; Lee & Kun, 2004). 

따라서 간호전문직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사들 자신

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전문직관과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중요하

고, 지속적인 적응과 더욱 강한 몰입이 필요하다(Ko & Chung, 

2004).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 자신감 및 자

아개념이 모두 향상되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등 간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Song & Noh, 1996), 전문직 자아개념

과 조직몰입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

개념, 조직몰입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의 관계를 파악

하는 것은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

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간호사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직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

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직무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

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B, U시에 거주하고 B시의 2곳의 학점은행

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곳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은 유사하였고,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과 교육일정이 거의 

유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

한 대상자에게 연구참여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한 후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에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설문지 작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총 180부 중 165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5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 .05,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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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크기(R2)를 중간정도인 .15, 검정력(1-β) .80으로 산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의 대상자 수가 14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도구

1)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기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간호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로 정의된다(Arthur, 1990).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Arthur (1990)가 개발한 전문직 자아

개념 측정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strument, PSC-

NI)를 Song과 Noh (1996)가 번역하고 Lim (2009)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지도력 4문항, 융통

성 7문항, 기술 5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긍정적 문항 23개, 부정적 문항 2개이다.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 (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

도 Cronbach’s α =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이었다.

 

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개인의 욕구를 지속적으

로 충족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충성에 대한 표현으로서 

조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Mowday, Steers, & Poter, 1979), 

Mowday, Steers 와 Poter (1979)가 개발한 도구를 Park (2002)이 수정 

보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동

일시 6문항, 애착 6문항, 근속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2002)의 연구에서는 신뢰

도 Cronbach’s α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8이었다.

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2005)가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

트레스 측정도구 기본형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물리적 인자 2문

항, 직무요구도 9문항, 직무자율성 6문항, 사회적 지지(관계갈등) 4

문항, 직무불안정성 6문항, 조직 관리체계 11문항, 내적동기 3문항, 

직장문화 2문항 등 8개 하부영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

정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직무스트레

스 도구는 직무스트레스의 하부요인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하부요

인의 질문이 간호사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높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를 사용한 Sim (200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6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

몰입 및 직무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

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backward multiple linear regression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명목척

도인 연령(20대= 0, 30대 이상=1), 결혼상태(미혼= 0, 기혼=1), 근무

경력(5년 미만= 0, 5년 이상=1), 부서(외래= 0, 특수병동, 병동, 기타

=1)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29세”가 63.5% (101명)로 가

장 많았고, 종교는 “있다”가 61.6% (98명), “없다”가 38.4% (61명)로 나

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9.9% (127명)로 가장 많았고, 자녀는 

“없다”가 83.6% (133명)로 가장 많았다. 월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64.8% (103명)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4.7% (87명), 

“5년 이상”이 45.3% (72명)를 차지하였다. 부서는 “병동”이 58.5% (93

명), “특수부서”가 27.7% (44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위는 “일반간

호사”가 89.3% (142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변수는 연령(F = 5.13, p = .007), 결혼상태(t= 4.80, p = .030), 근무경

력(t=14.32, p < .001), 부서(F =3.63, p = .014)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연

령에서 “20-29세”가 “30-39세”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

고, 부서에서는 “외래”가 “특수부서”나 “병동”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F =12.48, p < .001), 결혼상태

(t =22.08, p = < .001), 자녀유무(t =14.32, p = < .001), 월급여(t = 6.56, 

p = .011), 근무경력(t=23.62, p < .001), 직위(t=11.39, p = .001)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에서 “20-29세”가 “30-39세”, “40세 이상”보다 전문

직 자아개념이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조직몰입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연령(F = 8.61, p < .001), 결혼상태(t=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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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001), 자녀유무(t=21.07, p = < .001), 근무경력(t=13.47, p < .001), 

직위(t = 8.91, p = .003)였다. 사후 검정한 결과 연령에서 “20-29세”가 

“30-39세”, “40세 이상”보다 조직몰입이 낮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2.69 ± 0.27점이었고, 조직몰

입의 평균은 2.56 ± 0.70점이었으며,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56 ±

0.27점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직 자아개념(r = -.49, 

p < .001), 조직몰입(r= -.62,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난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부서를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의 공차한계 범위는 .57-.72, 분산팽창인

지가 1.39-1.7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 =21.84, p < .001),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부서,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을 사용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Table 1. Differences in Job stres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 (N = 159) 

Characteristic Catergory n (%)

Job stress Professional self-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M ± SD
t/F (p)

Scheffe‘
M ± SD

t/F (p)
Scheffe‘

M ± SD
t/F (p)

Scheffe‘

Age (year) 20-29a 101 (63.5) 2.61 ± 0.28 5.13 (.007) 2.62 ± 0.26 12.48 (p< .001) 2.42 ± 0.65 8.61 (p< .001)
30-39b 46 (28.9) 2.47 ± 0.25 a > b 2.81 ± 0.21 a < b, a < c 2.77 ± 0.11 a < b, a < c
≥ 40c 12 ( 7.5) 2.45 ± 0.18 2.90 ± 0.31 3.13 ± 0.52

Religion Yes 98 (61.6) 2.59 ± 0.22 1.03 (.311) 2.70 ± 0.29 .35 (.558) 2.54 ± 0.77 .27 (.602)
No 61 (38.4) 2.54 ± 0.30 2.68 ± 0.25 2.60 ± 0.57

Marital status Unmarried 127 (79.9) 2.58 ± 0.28 4.80 (.030) 2.64 ± 0.27 22.08 (p< .001) 2.44 ± 0.67 22.29 (p< .001)
Married 32 (20.1) 2.46 ± 0.22 2.88 ± 0.21 3.05 ± 0.60

Children ≥ 1 26 (16.4) 2.49 ± 0.21 2.14 (.145) 2.87 ± 0.22 14.32 (p< .001) 3.10 ± 0.63 21.07 (p< .001)
None 133 (83.6) 2.57 ± 0.28 2.66 ± 0.27 2.46 ± 0.66

Monthly income < 200 103 (64.8) 2.57 ± 0.27 0.33 (.566) 2.65 ± 0.27 6.56 (.011) 2.51 ± 0.70 1.69 (.195)
   (10,000 won) ≥ 200 56 (35.2) 2.54 ± 0.29 2.76 ± 0.27 2.66 ± 0.68
Clinical career < 5 87 (54.7) 2.63 ± 0.26 14.32 (p< .001) 2.60 ± 0.29 23.62 (p< .001) 2.39 ± 0.69 13.47 (p< .001)
   (years) ≥ 5 72 (45.3) 2.47 ± 0.26 2.80 ± 0.21 2.78 ± 0.65
Working unit Special parta 44 (27.7) 2.59 ± 0.24 3.63 (.014) 2.70 ± 0.30 2.51 (.061) 2.47 ± 0.66 1.57 (.199)

Wardb 93 (58.5) 2.56 ± 0.27 a > c, b > c 2.66 ± 0.26 2.54 ± 0.73
Outpatientc 7 ( 4.4) 2.24 ± 0.33 2.91 ± 0.19 3.00 ± 0.69
Othersd 15 ( 9.4) 2.57 ± 0.31 2.77 ± 0.21 2.75 ± 0.49

Position Staff nurse 142 (89.3) 2.57 ± 0.28 2.05 (.155) 2.67 ± 0.27 11.39 (.001) 2.51 ± 0.69 8.91 (.003)
≥ Charge nurse 17 (11.7) 2.47 ± 0.20 2.89 ± 0.24 3.03 ± 0.63 ��

Table 2. Score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Organizational Commit-
ment and Job Stress� (N= 159)	

Variable M ± SD Min Max

Professional self-concept 2.69 ± 0.27 1.44 2.69
Organizational commitment 2.56 ± 0.70 1.00 4.47
Job stress 2.56 ± 0.27 1.86 3.33

Table 3.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tress� (N = 159)

Variable
Professional self-concept  

r (p)
Organizational commitment 

r (p)

Job stress -.49 ( < .001) -.62 ( < .001)

Table 4. Factor Influencing Job Stress � (N = 159)

Variable β t p

(Constant) 17.908 < .001
Age -.039 -.506 .614
Marital status .142 1.945 .054
Clinical career -.077 -1.058 .292
Working unit .134 2.188 .030
Professional self-concept -.225 -3.118 .002
Organizational commitment -.505 -7.210 < .001

Adjusted R² = .44.2, F = 21.84, p< .001



동서간호학연구지 21(1), 2015� 최숙희·변은경40

(R²)는 .442로 설명력은 44.2%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서(p = .030), 전문직 자아개념(p = .002), 조

직몰입(p < .001)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2.69 ± 0.27점으로 나타나 학업을 병행

하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와 Park (2009)의 연구결과에

서 나타난 2.83 ± 0.34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있는 간호사만을 대상자로 하였으나 Choi와 Park (2009)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간호학사 특별과정

생으로 교육기간, 교과과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몰

입의 평균은 2.56 ± 0.70점으로 나타나 대학병원 간호사가 대상인 

Jung과 Oh (201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3.15 ± 0.46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학점은행제 과정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없어 대상자의 차이가 있지만 대학병원의 환경

이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2.56 ± 0.27점으로 학업 병행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im (2015)의 연

구결과 1.9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Sim (2015)의 연구에서 대상

자는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문석사생으

로 학위와 학위과정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즉, 학점은행제 과정

이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문석사생으로 

학위과정에 비해 기간이 짧고, 이수하는 과목과 학점도 적으며, 학

습목적과 동기에 있어서도 계속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보다는 단

순히 학사학위 취득에만 목적을 둔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업과 일의 병행은 학업과 직장의 어려움

을 동시에 가지므로 학업으로 인한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조직몰입

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에 20대가 가장 많고 대부분 일반간

호사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이나 역할에 따른 결정

권이 주어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직 자아개념이나 조직몰입은 높지 않고 학업과 직장의 병행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만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인 학업수행과 이를 통한 학력신장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

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의 몰입을 가져

와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내적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

하지만(Choi & Park, 2009),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므로 나타난 직무

의 불만족은 조직몰입이 낮아져 간호사로 하여금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는 결과(Kim et al., 2005)를 통해 학점은행제 과정에 있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간호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학업 병행 간호사를 대상으

로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의 학

사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와 연령에 따른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서 연령, 결

혼상태, 근무경력, 부서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학업병행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무형태, 취미

유무, 근무지 만족에 차이를 나타난 결과(Sim, 2015)와 차이를 나타

낸다. 연령이 낮은 군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연령이 높은 

군에 비해 경력이 짧고, 직위도 낮아 직업안정도나 직무 순응도가 

낮기 때문으로(An & Kang, 2008) 여겨진다. 즉, 연령이나 근속기간

이 증가할수록 직장 내 직위가 높아지고 직위가 높을수록 임금수

준도 높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Kim, Back, Park, Yoo, & Jang, 2012). 

기혼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이 배우자

로 하여금 정서적 지지나 신뢰감을 주어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연구결과(Lee, Yoon, Lee, Park, & Lee, 2005)로 설명할 수 있

고, 부서에서는 특수부서일수록 고도의 지식과 기술, 첨단 의료장

비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실무능력 등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Oh, Sung, & Kim, 2011)가 이를 뒷받침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전문직 자아

개념, 조직몰입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문

직 자아개념과 직무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Yoon, 2010)와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Ko & Yom, 2003).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고(Choi & Park, 2009),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직의 생

산성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조직몰입이 대두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Hwang et al., 2008).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서, 전문직 자아개

념, 조직몰입이 나타났는데,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o와 Yom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의 상승은 간호사들의 조직몰입을 떨어뜨리고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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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결과와도 유사하다(Choi, 2009; Liou, 2009). 이와 같이 전

문가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간호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간호전문

직의 지위향상을 위한 간호직 수행과정에서의 필수요소로 시대적 

요구 및 간호전문화에 따른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

황에서(Choi & Park, 2009)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요구

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

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서, 전문직 자아개념, 조직몰입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한정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추출의 편중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사학위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요

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

육과정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인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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